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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athway from mothers'

overprotective parenting to their child's peer play interactions mediated by

internalizing problems, that is, social immaturity and withdrawal.

Methods: Surveys were conducted on mothers and teachers of 341 children aged

three to five. SPSS 22.0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Structural modeling analysis was also implemented to test theoretical model using

AMOS 21.0.

Results: Maternal overprotective parenting, which increased social immaturity of

their child, indirectly reduced the child's positive interactions with peers during

play. Mothers' overprotection led to a higher level of withdrawal of their child

while the effect of children's withdrawal on their peer play interaction was not

significant. Because overactive parenting of mothers had no direct effect on peer

play interaction, the complete mediation model representing a path from maternal

overprotection to children's peer play interaction via their internalizing problems

was partially supported.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shows that overprotective mothers hinder their

child to experience confident and mature manners, and eventually lead their child

to be socially unskillful and incompetent. It was suggested to explore mor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and children to help overprotective mothers to take a

step back.

key words maternal overprotection, social immaturity, withdrawal, peer

play interaction

Ⅰ. 서 론

유아는 성장하는 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관계의 대상은 가족

구성원에서부터 또래 및 그 밖의 사람으로 점차 확대되어 간다. 현대 사회의 여러 변화로 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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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타인과 즐겁게 교류하고 집단에 잘 적응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을 획득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정현빈, 2010). 특히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이

후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손은애, 2006; 정진나, 2018; 홍정민, 2008; Ginsburg, 2007),

인지적인 문제해결 능력이나 학습준비도 및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민미희, 2019; Burgess & Ernst, 2020; Denham, 2006; Eggum-Wilkens et al., 2014; Shearer,

McWayne, Mendez, & Manz, 2016).

Fantuzzo 등(1995)은 유아의 놀이 맥락을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므로, 다른 맥락에 비해 놀이 장면이 사회적 행동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는 자연스

러운 놀이 상황에서 유아는 누구와 어떤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으로(Chawla, Keena, Pevec, & Stanley, 2014), 놀이 중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이고 지속

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래놀이 상호작용이란 유아가 사회적 대상인 또래와의 놀이 중에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으로(최혜영, 이은해, 2005), 친구와 놀이를 계속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행동과 놀이

지속에 장애가 되는 행동으로 특징지어진다. 구체적으로 놀이 중 상호작용을 잘 하는 유아는 또

래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놀이에 친구를 초대하며, 돕기 또는 위로하기 등의 행동을 하

고, 놀이를 구성지게 이어갈 수 있다. 반면 또래와의 놀이를 지속하지 못하는 유아는 싸움을 하거

나 놀잇감을 뺏고 차례를 지키지 않는 등의 놀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빈번하게 보이며, 또래로부

터 거부당하기도 하고, 놀이를 하는 집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근처를 배회하기도 한다. 이에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그리고 Sutton-Smith(1998)는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 시 주

로 보이는 상호작용을 크게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로 구분하고, 놀이 중에 일어나

는 긍정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부정적 상호작용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저출산이 심화된 우리나라는 소수의 자녀에게 지나친 보호와 관심을 쏟는 자녀중심적인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자녀에 대한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지는데, 일반

적으로 자녀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간섭, 나이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돌봄과 보호를 특징으로

한다(김성희, 정옥분, 2011). 즉, 과보호란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행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고, 발달 단계에 맞지 않게 자녀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정은영, 장정숙, 2008), 자녀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저해하는 양육특성으로 정의되어

왔다. 특히 가정 내에서 유아기 자녀의 주 양육자 역할을 담당하는 성인이 일반적으로 어머니이

며,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과보호 수준이 높아(Bögels & van Melick, 2004), 어머니의 과보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주목받아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과보호적으로 양육할수록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주도적이지 못하

고(김미경, 김연화, 한세영, 2008; 박주희, 이은해, 2001), 협동 수준이나 및 공감 능력이 낮았으며

(강주희, 2013), 사교성이 부족하고 또래의 호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oh &

Falbo, 1999). 이는 어머니의 과보호로 인해 주도성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한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기대되는 행동이나 규칙을 효과적으로 익히지 못하고, 갈등이 발생할 때는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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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보호로 인해 사회적 유능성이

낮아진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 중에도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의 과보호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중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증가시키는 반

면 놀이상호작용은 감소시켜, 놀이 중 상호작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

고 있다(문혜련, 엄정애, 2009; 이선미, 강윤희, 2018; 조운주, 김은영, 2014).

그러나 그간 어머니의 과보호 및 자녀의 발달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가 주목해온 부분은 어

머니의 과보호가 자녀의 다양한 사회적 기술과 유능감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보다는 심리

적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불안이 어머니의 과보호의 기저를

이루는 핵심이기 때문으로, 과보호를 받은 자녀 또한 불안 증세 또는 불안 장애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Clarke, Cooper, & Creswell, 2013; Lowinger & Kwok, 2001; van

der Bruggen, Stams, & Bogels, 2008). 이에 유아기와 같이 생애 초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과보호

관련 연구는 자녀의 분리불안 등에 집중되어 왔다(이정희, 한세영, 2019).

불안을 과보호의 기저로 보는 것은 어머니가 자녀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거나 과도하

게 자녀를 보호하려는 과보호적인 행동의 이유가 자녀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

거나 자녀가 취약한 상황으로 인지하는 염려와 걱정에 기인하기 때문이다(Benedek, 1970). 이 같

이 불안한 어머니의 과보호를 받은 유아는 부모와 개별화-분리를 하지 못해 어머니에게 의존하

게 되며, 어머니 없이 낯설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에 놓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의 부

족으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류정민, 신나나, 2018; 정윤희, 이인수, 2012). 따라서 어머니의 높은

과보호 수준이 또한 유아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매개로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내재화 문제는 개인이 건전한 적응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이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장애로, 유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내재화된 문제로는 불안/우울 이외에 신체

화 증상, 위축, 사회적 미성숙 등을 들 수 있다(Achenbach, 1991). 이 중 어머니의 과보호에 영향을

받는 자녀의 특성으로 불안에 연구자의 관심이 집중된 관계로, 그 외 내재화 문제는 과보호에

영향을 받는 특성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과보호를 받은 아동의 경우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거나 성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일반적인 특성이므로(이숙, 최정미,

2006; Burgess, Rubin, Cheah, & Nelson, 2001), 사회적 미성숙 또는 위축과 같은 문제를 통해 어머

니의 과보호가 유아기 자녀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되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미성숙은 유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어떤 행동이 규제받으며 어떤 행

동은 승인되는 것인지를 적절하게 학습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유아는 규준이나 기대에 맞는 행동 대신 성인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거나 동생들과 어울리기를 선

호하며, 잘 우는 등 나이에 비해 비사교적인 행동을 한다(김지현, 정지나, 2011;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7). 한편 위축은 부정적인 자아지각으로 인해 자신의 결함이나 불만족스러운

특성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Rubin & Mills, 1991). 위축된 아동은 자신을 표현하고 적극적으

로 상호작용 해야 할 상황에서 긴장하고 수줍어하며,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자신감이 결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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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보인다(박지현, 2010). 특히 위축 아동이 겪는 일상생활 중 빈번한 실패와 욕구 좌절은

낮은 행복감과 자존감으로 이어져, 자라면서 여러 적응상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

(배현주, 2003).

주양육자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자녀의 자조기술 습득의 기회를 자신이 대신하는 경

우, 자녀의 자율성이 저해된다는 것은 그간 널리 알려져 왔다(Wood, Kiff, Jacobs, Ifekwunigwe,

& Piacentini, 2007). 특히 Adler와 같이 부모자녀 관계에 기초한 개인심리학 관점을 취하는 학자들

은 어머니의 과보호로 인해 자신감이 결핍되고 과도한 의존 또는 욕구 불만을 갖게 된 아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여, 신경증적이고 정신병리적인 성격 형성의 위험이 있

다고 경고한다(김춘경, 2000). 따라서 유아의 내재화된 문제 중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에 대한 원

인으로서 어머니의 과보호를 다루는 것은 의미있다고 하겠다.

특히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위축된 유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

하거나 교류하는 또래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회적인 고립은 사회적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의 축소로 이어져,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

아진다(류호정, 채규만, 2017; Kostelnik, Soderman, Whiren, Rupiper, & Gregory, 2017). 즉, 유아의

위축되거나 미성숙한 행동은 또래와의 놀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놀이 행동을 축소시킬 수

있다(Nelson, Rubin, & Fox, 2005). 최근 다수의 국내 연구에서도 유아의 내재화된 문제행동 수준

이 높을수록 또래놀이 상호작용 중 놀이상호작용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세

리, 이강이, 2016; 최은정, 김은향, 2019; 최혜란, 유지아, 김선미, 2017).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에서

는 또래놀이 상호작용 중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다루고 있지 않으며, 해당 주제의 국내 연구

대부분이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표본을 이용한 경험적 증거의 축적으

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아의 내재화된 문제행동 중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이 또래놀이 상호

작용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를 받은 유아기 자녀가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이라는

내재적인 문제를 매개로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및 놀이방해라는 측정변인에 의해 구성된 특성으

로 보고, 어머니의 과보호가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이르는 직‧간접적인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과보호는 자녀가 어리거나 여아를 둔 경우에 두드러지

며(이정희, 한세영, 2019; Burgess et al., 2001; Hastings & Rubin, 1999),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아에 비해 여아가 더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는 바

(권연희, 2012; 김정림, 허미경, 2013; 민미희, 2019; 정선교, 안선희, 2006; 최소영, 신혜영, 2015),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과 성별을 모형에 포함하여 연구모형의 결과를 보다 명료하고 정확하

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로써, 또래와의 놀이 중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유아기의 사회적 역량 발

달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머니의 특성과 유아의 특성을 밝히고, 유아의 또래놀이 상

호작용을 지도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이상의 목

적을 위해 설정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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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어머니의 과보호가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을 통해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

는 영향은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북에 소재한 9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5세반 유아 341명의 어머니와 담

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의 월령은 평균 67.06개월이었으며, 남아가 53.8%, 여아는 47.2%

로 남아가 다소 많았다. 출생순위 상 둘째가 39.3%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첫째(28.7%), 외동

(22.7%), 셋째 이상(9.4%)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어머니 341명의 평균 연령은 36세였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이 각각 34.9%, 30.5%, 34.6%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전업주부의

비율은 34%였으며, 취업모의 경우 직업은 생산근로직/단순노무직(22%)과 사무직(20.8%)의 비율

이 높은 편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담임교사 32명의 평균 연령은 약 31.7세로, 학력은 반수가 2, 3년제를 졸업한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또한 21.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관은 2, 3년제와 4년제가 각각 46.9%와 40.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반수였으며, 5년 미만과 10년 이상이 각각 37.5%와 12.5%로 보고되었다.

담당하는 반은 3세, 4세 및 5세반이 거의 유사한 비율이었으며, 혼합연령반을 담당하는 교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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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빈도(%) 또는 M(SD) 특성 빈도(%) 또는 M(SD)

유아 월령 67.1( 9.9) 교사 연령 31.7( 7.4)

유아 성별 교사 학력

남아 180(52.8) 2,3년제 졸업 15(50.0)

여아 161(47.2) 대학교 졸업 11(34.4)

유아 출생순위 대학원 졸업 이상 5(15.6)

외동 77(22.6) 자격 취득 기관

첫째 98(28.7) 보육교사연구원 2( 6.3)

둘째 134(39.3) 사이버/방송통신대학교 1( 3.1)

셋째 이상 32( 9.4) 학점은행제 1( 3.1)

어머니 연령 36.0( 4.1) 2,3년제 대학 15(46.9)

어머니 직업 4년제 일반대학교 13(40.6)

전업주부 116(34.0) 교사 경력

사무직 71(20.8) 5년 미만 12(37.5)

관리직/전문직 32( 9.4) 5년 이상 10년 미만 16(50.0)

생산근로직/단순노무직 75(22.0) 10년 이상 15년 미만 3( 9.4)

판매서비스직/기타 47(13.8) 15년 이상 1( 3.1)

어머니 학력 담당 학급

고졸 이하 119(34.9) 3세 12(37.5)

2,3년제 졸업 104(30.5) 4세 10(31.3)

대학교 졸업 이상 118(34.6) 5세 10(31.3)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주. 유아 및 어머니의 사례수는 341명, 교사 사례수는 32명임.

2. 연구도구

1) 또래놀이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의 놀이 중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Fantuzzo 등(1998)이 개발한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PIPPS)를 최혜영과 신혜영(2008)이 타당화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육

아정책연구소, 2016. 5. 25)에서 일부 수정된 ‘또래놀이 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용 평정척도

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총 30문항으로, 하위 차원은 놀이상호작용 9문항, 놀이방해 8문항 및 놀

이단절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놀이상호작용은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등의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놀이단절은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와 같이 위축되거나 타인에게 거부 또는 무시당하는 특

성을 나타낸다. 놀이방해는 놀이 중 또래에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정서 표현을 드러내는 것으

로, ‘친구의 물건이나 놀잇감을 부순다’등이 대표적인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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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렇다 = 4점)인 본 도구는 타당화된 척도이므로

별도의 요인분석 없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합치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중 놀이상호작

용은 .85, 놀이단절은 .88, 놀이방해는 .90으로 우수한 수준이었다.

2) 과보호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는 Parental Protectiveness(Doh & Falbo, 1999)를 소언주(2001)가

수정, 보완한 ‘과보호적 양육태도’도구를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응답한 본 도구는 ‘아이가 옷 입

는 것을 도와줄 때가 많다’와 같이 자녀를 나이보다 어린 자녀처럼 대해 독립성을 방해하는 아기

취급행동(baby behavior) 7개 문항과 ‘아이가 밖에 있으면 안심할 수 없다’와 같이 자녀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며 걱정하는 특성인 보호행동(sheltering behavior) 5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임을 의미하는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렇다 = 4점)로 제작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12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

로 묶여, 전체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α 또한 .76으로 보고

되었으며, 제거 시 전체 내적합치도에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문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사회적 미성숙 및 위축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1991)의 Child Behavior Check List(CBCL)를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그리고 홍강의(2007)가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아동・청소년 평가척도(K-CBCL)'의 사회적 미성

숙 8개 문항과 위축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K-CBCL은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문항에 대하여 6개

월 내에 유아가 관련된 행동을 보였는지에 근거하여 어머니 또는 교사가 문제행동에 대한 평가

를 하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 수준을 평정하였다. 사회

적 미성숙은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와 같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거나 비사교

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축은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 놓지 않는다’와

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이거나 철회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0점∼2점의 3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0점, 조금 그렇다 = 1점, 자주 그렇다

= 2점)로, 표준화된 척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요인분석 없이 사용지침에 따라 차원별 총점을 분

석에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가 0점~16점까지 가능한 본 척도의 Cronbach's α 는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이 .58, 위축은 .51로 나타나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K-CBCL은 평정자의 내적인

일관성보다는 행동의 발생 빈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국내 표준화 과정에서도 내적합치도가 낮은

경우 .56로 보고되고 있는 바(김영아, 이진, 문수종, 김유진, 오경자, 2009),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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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대상자가 지필식 설문지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수집되

었다.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문항의 이해도, 질문지 응답 시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45명의 어머니와 6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2019년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질문지 작성에는 10분에서 1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적절

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대부분의 문항 또한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조사는 2019년 6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총 530부의 질문지를 연구설명서와

함께 임의 선정된 어린이집 이용 가정으로 배포한 후, 어머니가 연구에 동의하여 동봉된 질문지

에 응답한 유아에 한해 담임교사의 질문지를 추가 배포,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총 380명

의 유아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회수율: 71.7%), 불성실하게 응답한 39명에 대한 자료가 제외되

었다. 최종적으로 32개 학급의 유아 341명에 대한 자료가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구참여 교사가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평정한 유아의 수는 최소 5명에서 최대 20명으로, 1명의 교사가 평균적으

로 10.7명의 유아를 평정하였다.

4.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와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본적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과보호,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 및 또래놀이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구조방

정식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SPSS 22.0과 AMOS 21.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어머니의 과보호와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 위축 및 또래놀이 상호작용 하위차원의 기술통계와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았다. 먼저 어머니의 과보호의 평균은 2.35점(SD = .65)으로 보고되어, 보통

보다 다소 낮게 보고되었다. 사회적 미성숙의 평균은 .93점(SD = 1.33), 위축은 1.63점(SD = 1.49)으

로 위축 점수가 다소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 행동 수준은 매우 낮게 보고되

었다. 한편 또래놀이 상호작용 중 놀이상호작용은 2.94점(SD = .53)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각각 2.21점과 1.66점으로 보고되었다.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과보호 수준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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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및 놀이단절의 수준은 높아지고, 놀이상호작용의 수준은 낮아졌다.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 및

위축 또한 놀이상호작용과는 정적, 놀이단절과는 부적 관계로 보고되었다. 한편 놀이방해는 어머

니 과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 미성숙 및 위축 수준과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인 VIF값을 살펴본 결과, 최소 1.00에서 최대

1.03의 범위로 3미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인들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을 측정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① 어머니 과보호

② 유아 사회적 미성숙 .20**

③ 유아 위축 .11* .50**

④ 유아 놀이상호작용 -.14* -.16** -.02

⑤ 유아 놀이단절 .12* .19** .11* -.65**

⑥ 유아 놀이방해 -.00 .07 -.01 -.47** .47**

M 2.35 .93 1.63 2.94 1.66 2.22

SD .65 1.33 1.49 .54 .60 .59

표 2.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N=341)

*p < .05, **p < .01.

주. 어머니의 과보호, 유아의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및 놀이방해는 4점 척도임.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은 총점이 16점인 척도임.

2. 어머니의 과보호가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 및 위축을 통해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적합도 수준을 검토하

였다. 특히 본 분석에서는 주요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모형

에 포함하였으며, 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 지수는 χ2
/df, TLI, CFI, RMSEA 및 SRMR를 이용하였

다. 그 결과, χ2/df값은 9.553로 유의한 것으로 산출되었고, TLI와 CFI는 각각 .454와 .766으로 .90

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RMSEA와 SRMR 또한 .159와 .087로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므로,

이론적 모형은 수용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수정지수(M.I)를 검토한 결과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의 오차 간 공분산이 가정되는 경우

모형이 가장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I. = 80.557). 일반적으로 다중매개모형을 가정하

는 구조방정식의 경우 매개변인의 오차 간 공분산을 모형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홍세희, 2020). 이는 모형 내에서 매개변인의 오차는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외생변수의 일종이며, 외생변수 간의 공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것은 변수 간의 공분산이 0인 것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은 동일 평정자가 평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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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며, 척도의 하위 차원이므로, 측정오차 간의 공분산을 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에 매개변인의 오차 간 공분산을 가정한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3에서 제시

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χ2
/df값은 2.064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는 모

두 .90 이상으로 높았고, RMSEA와 SRMR 또한 .08보다 작아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였다. 이로써

이론적 모형의 수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분 χ2 df p df/p TLI CFI RMSEA SRMR

초기모형 114.640 12 .000 9.553 .454 .766 .159 .087

수정모형 22.702 11 .019 2.064 .932 .972 .056 .031

표 3.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

이론적 모형의 경로별 계수의 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초기모형과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는 모두 크게 달라지지 않아, 모형 수정으로 인해 적합도는 개선되고 계수 추정의 왜곡은 일어나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이에 수정모형을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경로
초기모형 수정모형

β C.R. β C.R.

어머니 과보호 → 유아 미성숙 .21 3.96*** .21 3.96***

어머니 과보호 → 유아 위축 .12 2.14* .12 2.14*

어머니 과보호 → 유아 또래놀이 상호작용 -.10 -1.65 -.10 -1.66

유아 미성숙 → 유아 또래놀이 상호작용 -.19 -3.28** -.20 -2.87**

유아 위축 → 유아 또래놀이 상호작용 .05 .88 .05 .77

유아 또래놀이 상호작용 → 유아 놀이상호작용 .83 - .83 -

유아 또래놀이 상호작용 → 유아 놀이단절 -.78 -11.11*** -.78 -10.98***

유아 또래놀이 상호작용 → 유아 놀이방해 -.58 -9.59*** -.58 -9.51***

ε유아 사회적 미성숙 ↔ ε유아 위축 - - .49 8.06***

*p < .05, **p < .01, ***p < .001.

표 4. 이론적 모형의 경로계수

그림 2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을 통해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이르

는 경로에 대한 최종모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과보호는 유아기

자녀의 사회적 미성숙 수준과 위축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가 사회적으로 미

성숙한 행동을 많이 할수록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유의미하게 낮아져, 어머니의 과보호

가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을 매개로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유아의 위축이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밝혀지지 않아,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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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

*p < .05, **p < .001, ***p < .001.

주1. 모든 경로계수 추청치는 표준화계수임.

주2. 실선은 유의미한 경로,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임.

주3. 통제변인으로 포함된 성별과 월령이 생략된 도식임.

그림 2. 최종모형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과보호가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을 통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

용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으로 간

접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가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3(p < .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BC(Bias-Correlated) 신뢰구간은 -.06에서

-.01로 0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최종모형에서 가정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수용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과보호가 유아의 미성숙 및 위축을

통해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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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어머니의 과보호는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

과는 과보호를 하는 어머니가 자녀의 자조기술 습득 기회를 박탈하며, 결과적으로 자율성을 기

르지 못한 유아가 어머니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김춘

경, 2000; Wood et al., 2007). 사회적 미성숙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거나 승인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

는 것으로, 유아가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해봄으로써 적절한 행동을 연습하거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의 피드백을 받아 배울 수 있는 경험 및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김향지, 1996). 자녀의

사회적 미성숙의 원인이 되는 어머니의 과보호는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인한 것이 대부분

으로, 자녀가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위험요인 등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호자

의 과보호가 심화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잘 드러난다(Chow, Pincus, &

Comer, 2015; Hullmann et al., 2010; Mullins et al., 2007; Thomasgard & Metz, 1993). 그러나 어머니

의 과보호는 특정 취약계층에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양육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중산층 일반 가정 중에서 과보호를 하는 어머니를 고찰한 Ungar(2009)는 자녀의 발달

적 요구나 최근 육아 환경 등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편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어머니를 대상

으로 자녀가 처리가능한 수준의 위험이나 책임을 감수하는 것이 발달에 기여하는 것임을 교육함

으로써,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로, 본 연구 결과 어머니가 과보호적일수록 유아의 위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간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위축 간의 관계는 주로 어머니의 통제적거나 또는 회피적인

양육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이경주, 신효식, 1998; LaFreniere & Capuano, 1997). 이는 과보

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도 이어져, 과보호의 특성 중 하나인 과잉통제는 자녀의 조절적

이며 유능감 있는 사회적 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권형원, 2020; 김성희,

정옥분, 2011; 손석한 등, 2004; 허묘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과잉통제적인 과보호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 자녀에게 제한되며,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과보

호적인 행동은 지나친 통제나 개입의 측면보다는 과도한 수준의 보호와 도움에 집중된다는 점이

다. 즉, 과보호적인 어머니가 아동이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이들의 의견 고려 없이 지나치게 이들

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간섭하여,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고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과는 달리,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과보호는 연령에 맞지 않는 도움을 주거나 주변 환경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활동을 제약하는 특성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과보호를

받은 유아가 적절한 경험으로부터 고립되거나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어,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

거나 걱정이나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러나 유아에 대한 과보호가 지나친 통제나 간섭보다는 과도한 염려와 걱정에 기초한다는 점

은 아직 발달적으로 미숙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유아에게는 보

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유아의 위축행동과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행동 간의 관

계를 살펴본 김지현과 정지나(2011)의 연구에서는 두 특성 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위축 수준이 어머니의 불안으로 기인한 보호적인 행동으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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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음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어머니의 보호나 애정이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매개변인에 해당하는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 중 사회적 미성숙만이 또래놀이 상

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이 수준이 높을

수록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감소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기술 결함이나 부족에

따른 문제 행동이 아동의 적절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방해한다는 김순자와 조용태(1998)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유아의 위축 수준은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수준을 낮추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 결과를 보면, 유아의 위축은 놀이단절과 유

의미한 상관을 보였지만 놀이상호작용 및 놀이방해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유

아가 위축될수록 놀이 중 또래에게서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상황은 빈번해지나, 높은 위축

수준이 또래에게 친사회적인 행동을 덜 보이거나 놀이 중 부정적인 정서표현과 공격적 행동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잠재변인으

로 가정하였고,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의 3개 관찰변인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위

축이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 같이 본 연구에서 위축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유아기의 위축이 사회적

유능감이나 성숙 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특성이라기보다는 생애 초기라는 발달단계상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본 Bukowski(1990)와 Younger와 Boyko(1987)의 관점과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유아기의 위축이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같은 핵심적인 사회적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아기 위축이 갖는 발달적 경향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한편 그간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내재화 문제의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또래놀

이 상호작용 중 놀이상호작용만이 분석에 사용되거나 내재화 문제를 구체적인 문제별로 살펴보

는 대신 총점을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다(김세리, 이강이, 2016; 최은정, 김은향, 2019; 최혜란 등

2017).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잠재변인으로 모형에 포함하여 놀이단절

과 놀이방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하나의 모형에서 살펴보았다. 실제로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

결과를 살펴보면, 또래놀이 상호작용 중 놀이방해는 위축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즉, 위축이

또래놀이 상호작용 중 놀이방해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므로, 잠재변인인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하위 차원에 따라 내재화 문제의 영향력이 차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어머니의 과보호는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 수준을 높여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는

간접적인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이 어머니의 과보호와 또래놀이

상호작용 간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과

보호 행동이 아동의 또래관계 기술이나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 결과(강주

희, 2013; 이선미, 강윤희, 2018)의 매개변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로써 어머니의

과보호로 인해 사회관계 내에서의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유아가 놀이상황 중 또래와 갈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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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규칙 등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연령에 기대되는 행동을 하지 못해, 또래와의 놀이

중 진행되는 놀이를 지속하지 못하거나 단절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과보호가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 모형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 자체가 유아기 자녀의

사회적인 문제로 직접 이어지는 않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

서 해석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어머니 과보호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로는 본

연구에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평가한 평정자가 어머니가 아닌 교사인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같은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맥락을 어린이집이라고 보고, 교사가 평정한 또래놀이 상호작용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부모

와 교사 모두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평가 자료를 모두 분석한 Burgess와 Ernst(2020)의 연구 결과

에 따르면, 놀이 중 긍정적 상호작용 수준은 부모와 교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놀이

방해와 놀이단절 점수는 부모의 평정 결과가 교사의 평정 결과보다 높았다. 사실 어린이집과 같

은 기관은 집에 비해 다수의 유아가 함께 놀이하기 위한 놀잇감의 수도 적정하며, 부정적인 정서

에 대해서도 조절적인 표현이 기대되는 맥락이다. 즉, 유아의 입장에서는 가정보다 긍정적인 사

회적 기술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교사가 평정하는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어머

니가 관찰 가능한 자녀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다른 양상일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기에는 복

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 내 라틴계 가정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Gonzalez(201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양육태도의 유형 중 어머니의 민주적인 양육태도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자

녀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관계가 없었다. 반면 허용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놀이상호작용을 낮

추고 놀이단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허용적인 어머니는 자녀에게 성숙에 대한

요구 수준은 낮고 자녀를 보살피는데 적극적이기 때문에(Kostelnik et al., 2017), 과보호적으로 양

육할 수 있다. 다만 허용적인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통제 및 합리적인 의사소통 수준까지 낮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과보호적인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으므로, 허용적인 양육이

과보호적 양육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은 온

정적, 반응성, 통제성, 허용성 등 긍정적 양육과 부정적 양육 특성이 혼재되어 복합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에 김재희(2020)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행동에 주로 초점이

된 전통적인 양육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양육태도임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과보호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전통적인 양육태도 유형에 비해 어떤 특징을

갖는지 등에 대해 좀 더 탐색이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의

영향력이 유아의 심리적 특성을 통해 행동적 특성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유아의

성별이나 월령과 같은 유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만을 통제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이나 성격, 불안과 같이 과보호적인 양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특성 에 따라 이러한 경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Parker & Lipscombe, 1981), 추후 연구에



어머니의 과보호와 유아의 놀이 중 또래상호작용: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119

서는 이를 고려하여 보다 타당한 과보호의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기관을 통해 학급별로 연구대상이 모집된 본 연구의 특성상 한 명의 교사가 복수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평정한 점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교사의 고유한 특성이나 학급의 사회관계

특성으로 인해 개인 수준의 분산 외에 학급별 분산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자료는 위

계적인 구조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연구모형에는 교사 또는 학급 수준의 특성이 독립

변인 또는 매개 변인으로 포함하지 않아 분석 시 다층구조를 고려하지는 않았으나, 추후 연구에

서는 다층 구조방정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보다 타당한 결과가 도출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보호를 어머니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중

유아를 과보호 양육행동을 하는 주체는 아버지, 조부모 또는 양육도우미 등이 가능하다. 특히 최

근 종단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과보호 양육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대방 효

과(partner-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Brenning, Soenens, Petegem, & Kins, 2017), 어머니

이외의 다양한 양육자로 과보호의 연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간 강조된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에 기초하여(이선남, 이경옥, 2015) 과보호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가 또래와의 놀이 중 보이는 사회적 특성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힘으로

써,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

다. 또한 어머니의 다양한 양육행동 중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양육행동인 과보호의 부정

적인 영향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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